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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물

거룩하신 하느님,

한 처음에 하느님의 영은 물 위를 감돌고 있었고,

이제 저희는 하느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피조물의 일원으로

하느님 은총에 목말라하며 모였나이다.

우리 공동의 집의 핏줄이며

향백나무와 고래, 초원과 도시를 살리는 물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지역마다 흐르는 물로

우리 터전과 그 안의 피조물이 풍요로워지니 감사하나이다.

흠뻑 물을 댄 하느님의 동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모든 물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되니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이 선물을 한낱 상품처럼 다루어 왔음을 고백하나이다.

쓰레기로 바다를 숨 막히게 하고

뜨거워진 바닷물이 심판하듯 차올라도 지켜보기만 하였나이다.

이제 저희는 가뭄으로 갈라진 땅과

기후 난민들의 쓰라린 눈물에 탄식하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어

참회의 물결이 흐르게 하소서.

모든 생명의 주님이신 하느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으니,

물을 돌보는 소명을 저희에게 일깨우시어

강 유역을 보호하고 물의 권리를 수호하며

목마른 이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샘이 되어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샘물이 힘차게 솟아오르게 하소서.

바위에서 물을 내신 아버지 하느님, 

광야를 헤매는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살아 있는 물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회복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은총의 물결 위로 저희를 싣고 이끄시어

공정이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아멘.


